
일본의 면방적 - 인도 수빈 면의 특화 소재가 붐 

일본의 면방적 각사에서는 원면 특화 소재를 상품화하는 경향이 커지고 

있다. 천연의 고급 소재를 찾는 경향이 커지면서 특히 인도의 100수 이상도 

뽑을 수 있는 고급 면 “수빈(Suvin)”으로 상품화하는 방적이 많아졌다. 

수빈 면은 인도 남부의 ‘타밀나두’주(州)에서 생산되며, 생산량은 연간 겨

우 600t 정도이며, 인도 면 전체 중에서는 0.025%에 불과하여 희소 가치가 

높은 면이다. 이 면의 섬도는 2.8마이크로네어 이하이며, 섬유장은 39mm(1 

1/2" 이상)로 길고, 세계에서 가장 가늘면서 가장 긴 면이며, 강력은 40g/tex

로 강하여, 약연으로도 질긴 실을 뽑을 수 있다. 천연의 납(蠟) 성분과 유지 

성분이 많아 매끄러우면서도 특유한 촉감이 있어, 니팅에 매우 적합한 섬유

이기도 하다. 

방적에서도 수빈 면으로 생산한 소재 개발이 특히 많아지고 있다. 도코보

는 2004년부터 제휴하여 기술 지도를 해주고 있는 람코 그룹에서 생산하는 

순면사 “마하바라”와 컴팩트사 “알티마”를 수빈 면으로 생산하여 판매하기 

시작하였다. 유니치카 텍스타일도 이 그룹과 제휴하여 DCH-32 면과 수빈 면

으로 뽑는 순면사 “람코”를 일본에서 수입하고 있다. 

다이와보는 2006년부터 면화로 특화한 소재군을 “프레스티지 코튼(Prestige 

cotton)” 시리즈로 만들었다. 수빈 면으로 뽑은 “세람 수빈”을 비롯하여 이집

트 초장면으로 뽑은 “미타피”, 미국의 수피마 면으로 뽑은 3개 품종을 독자

적인 방적 기술로 하나로 짜 맞춘 소재를 생산하고 있다. 수빈 면은 자회사

인 다이와보 머티어리얼즈의 마이즈루(舞鶴) 공장에서 주로 300수 쌍사나 



245수 쌍사급의 정방 교연사 등으로 판매하고 있는데, 고객의 요망에 따라 

와카야마 공장의 OE 정방기로도 방적하고 있다. 

아사히 방적에서도 2005년 춘하절부터 수빈 면으로 뽑은 소재를 판매하고 

있다. 종전부터 “카메룬(Cameroun)”이나 페루의 “아스페로(Aspero)” 등의 원면

에 특화한 소재도 판매하고 있으며, 원면의 특징을 살린 소재를 상품으로 만

들었다. 이 외에도 다이쇼(大正) 방적이 고객과 함께 수빈 면으로 원사를 방

적하고 있다. 

도호 텍스타일은 2005년부터 인도에 있는 방적 합판(合辦) “VMT 스피닝”

을 활용하여, 수빈 면은 아니지만 DCH 면을 중심으로 한 소재를 빠르게 수

입하고 있다. 이 DCH 면과 정제 셀룰로스 섬유 리오셀(lyocell)이나 모달

(modal)과의 혼방 소재 “마필 파도마 엑스트라”의 실과 원단을 판매하고 있

으며, 인도 순면사는 여러 면방 기업들이 상품화하고 있으므로 복합 소재로 

대항할 방침이라고 한다. ♣  

 


